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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독도의 역사 개관-19~20세기 

 

1. 메이지 일본과 독도 

1) 1868년, 일본에서는 에도막부가 타도되었고 근대화를 추진하는 메이지 정부가 정권을 장악했

다. 메이지 정부는 서양화, 중앙집권화, 부국강병정책 등을 감행했다. 일본은 조선에게 새로운 정권

이 일본에서 출범했음을 알렸으나 근대화 정책으로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은 일본을 조선이 서

양제국의 앞잡이로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황이 일본의 왕으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서계

(외교문서)에는 당시의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중국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황‘ 이나 ‘칙‘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어서 조선은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탐색하기 위해 3명의 외

무성 관리들을 한반도로 파견했다. 

  

2) 1870년, 조선을 탐색한 외무성 관리 3명이 외무성에 보고서를 올렸다. 그들의 보고서 『조선

국 교제시말 내탐서』 속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들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제목으로 17세기말 두 섬이 조선영토가 된 사실을 적어놓았다. 

  

3) 1875년, 강화도사건으로 조선은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항되었다. 

  

4) 1876년, 한일 간에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다.   

 



5) 1876년 7월,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學)라는 일반인이 동해에서 마쓰시마(다쥬레=울릉도)를 보

았다고 하여 그 섬을 개척하는 것을 외무성에게 건의하면서 「마쓰시마(송도, 松島) 개척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외무성이 죽도(다케시마)와 송도(마쓰시마) 그리고 리앙쿠르 락스(독도)에 대한 조

사에 착수했다. 외무성은 죽도와 송도에 대한 조사를 내무성에 의뢰했다. 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조회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 

 

6) 1877년 3월, 내무성은 조사결과를 「일본해 내 죽도 외일도 지적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

島地籍編纂方伺) 」라는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 보고서에는 내무성이 내부적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17세기말 일본영토 외가 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섬의 소속에 대

한 마지막 결정은 일본의 중앙(태정관)에서 정해야 한다고 하여 당시 일본의 최고권력기관이었던 

태정관에게 요청문서를 올렸다. 

 

7) 태정관은 내무성의 서류를 심사해 내부적으로도 조사를 벌인 결과 울릉도와 독도는 17세기말 

조선인이 입도한 후 일본영토 외의 땅이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두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음을 

명심하라’라는 지령서(태정관 지령문)를 내무성에 하달했다. 이 문서는 ‘일본해 내 죽도 외일도

를 판도 외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라는 제목으로 하달되었다. 

  

8) 1870년과 1877년, 일본정부는 공문서를 통해 독도가 조선 부속이며 일본영토 외의 땅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일본은 이‘태정관 지령문’(국립공문서관 소장)을 사실상 열람금지 조치시

켰다. 

  

9) 외무성은 울릉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주장했다. 외무성내에는 독도뿐만이 아니라 울릉도까지 

일본땅이라고 생각하는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빌미를 잡아 울릉도방면에 대한 일본인들

의 진출을 추진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외무성 내에도 ‘마쓰시마’(송도)는 조선의 ‘우산도’(독

도)라고 주장하여 울릉도나 독도를 일본이 개척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장도 있었다.    

 

 

2. 해군성의 울릉도 측량과 독도 

1) 일단 울릉도를 현지조사하자는 의견이 통과되어 1880년, 일본 해군성이 군함 아마기(天城)를 

울릉도로 파견했다. 군함 아마기는 울릉도와 죽서(竹嶼 : 한국명 죽도 : 울릉도 동쪽 2km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의 경위도를 측량했다. 그렇게 하여 아마기는 일본에서 고래로부터 말한 죽도(다케사



마)는 죽서를 기리키는 것으로 본다고 해군성에 보고했고 외무성도 그것을 확인했다. 

외무성은 원래 죽도가 울릉도였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꺼내지는 않았

다. 결국 해군성의 공식문서에서 울릉도는 송도(마쓰시마)로 기록되었고 죽서가 죽도(다케시마)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독도의 명칭이 서양이름 ‘리앙쿠르 락스’로부터 파생된 ‘량코도’, ‘양코

도’등이 되어 독도의 일본명칭이 없어지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죽도와 관음도.

 

 

2) 1882년 4월, 고종이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해 울릉도 이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

사를 시작했다. 

  

3) 고종이 이규원과의 대화에서 독도의 명칭 ‘우산도’를 폐지했다. 이규원이 우산도란 울릉도

의 옛이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명칭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종도 

긔 의견을 받아들여 이것으로 인해 독도 명칭이 ‘우산도’ 였던 시대가 끝났다. 그후 조선에서는 일

시적으로 독도를, 일본명칭이었던 송도를 사용해 불렀던 모양이다.  

      

4) 1882년 12월, 고종이 ‘울릉도 개척령’을 발령했다. 이것으로 약 480년간에 걸친 울릉도의 

무인도정책이 완료되었고 울릉도 이주정책이 시작되었다.  



 

5) 1883년 3월, 일본 내무성이 조선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시‘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일본 전

체에 알렸다. 

  

6) 1883년10월, 울릉도에 불법으로 거주해 있던 일본인 254명이 일본으로 강제인양 되었다. 

 

7) 울릉도 이주정책으로 120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울릉도로 정식으로 이주했다. 그들 중에는 불

법으로 울릉도에 거주해온 약 4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3. 일본 해군성 ‘수로지’ 속의 독도 

1) 1883년, 일본 해군성 수로부가 <환영수로지>를 출간했다. 일본 주변의 해로를 정확히 기재하

여 선박 운항에 도움이 되도록 출간한 것이다. 수로부는 <수로지> 속에 1880년의 군함 아마기의 

조사대로 울릉도를 ‘송도(마쓰시마)’로 기재했다. 

 

2) 그리고 독도를 ‘리얀코르토 열암(列岩)’(=리앙쿠르 락스)으로 기재하여 ‘조선 동해안’에 

속하는 섬으로 소개했다. 그러나 독도의 발견을 ‘1849년 프랑스 리앙쿠르호’에 의한 것으로 하

여 일본에서 독도가 17세기 이후 계속 송도라고 불렀던 역사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즉 <수

로지>는 원래 일본에선 울릉도가 죽도(다케시마), 독도가 송도(마쓰시마)로 불려온 역사에 대한 무

지로 인해 두 섬의 역사와 원래의 명칭을 망각해 무시해 버렸다. 이후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모든 

<수로지>는 이런 식으로 기재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영유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3) 1894년, 일본 수로부는 『조선수로지』제1판을 발행했다. 기재내용은 『환영수로지』와 차이

가 없었다. 같은 해 청일전쟁이 일어나 1895년 일본은 청나라를 이겨 대만을 식민지로 삼았고 막

대한 배상금을 얻었다. 이것으로 일본의 강병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4) 1897년, 일본 수로부는 『일본수로지』를 발행했다. 독도는 『일본수로지』에는 기재되지 않

았다. 『일본수로지』에 삽입된 해도에도 독도는 그려지지 않았다. 

 



5) 1899년, 일본 수로부는 『조선수로지』제2판을 발행했다. 독도는 제1판과 똑같이 ‘조선  동해

안’에 기재되었다.  

 

6) 1907년3월, 『조선수로지』가 다시 발행되었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이후였으나 독도는 아직 『조선수로지』에 기재되었다.  

 

7) 1907년6월, 『일본수로지』가 발행되었다. 독도는 이 『일본수로지』 4권 제3편 ‘본주 및 

북서안’에 ‘죽도(다케시마)’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었고, 독도가 ‘메이지 38년(1905)에 시마네현 

소관으로 편입되었다’라는 설명이 추가되었다. 

  

8) 이렇게 하여 해군성 수로부는 먼저 독도를 <조선수로지>의 ‘조선 동해안’으로 기재하여 

조선 수역에 포함되는 섬으로 인정했으나 1905년 일본정부에 의한 독도 불법 편입 후에는 독도를 

<일본수로지>에 옮겨서 일본 수역에 포함되는 일본 섬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4.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 울릉도로 이주한 도민 중에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았다. 해류가 전라도에서 울릉도로 흐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전라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왕래했기 때문이다. 울릉도 도민들은 독도를 돌섬

으로 불렀다.  

 

2) 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여 ‘대한제국‘ 건국을 선포했다.  

 

3) 1900년10월25일, 고종황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하여 대한제국의 관보에 실어 

세계에 알렸다. ‘칙령 제41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여 도감을 군수

로 개정한다. (중략) 관할구역은 「울릉 전체, 죽도, 석도(石島)」로 한다.’  

 

4) 석도(石島)는 돌섬을 한자로 표기한 이름이다. 한국은 석도가 독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은 석도는 관음도라고 주장하여 한국 측 주장을 비판한다. 그런데 관음도에는 다른 이름들이 있었

다. 도항(島項), 깍새섬 등이 그것이고 관음도를 섬이 아니라 곶으로 본 ‘관음기’라는 이름도 있었다. 

석도가 관음도라면 석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도 많은 이름들 중 하나를 사용하면 되었고 관음도



는 원래 울릉도와 거의 붙어있는 암초이므로 독립된 섬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

이다. 그러므로 석도가 관음도일 수 없고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 명칭이었다.      

 

1900년대한제국은독도를
울도군관할하섬임을확인. 

 

 

 


